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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 영어 시조 콘테스트 성황리 개최 

2020 ENGLISH SIJO CONTEST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 주최로 진행된 2020 영어 시조 콘테스트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문학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한국 문학의 독창적 장르인 시조를 현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총 73명이 참가,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참가자 분포는 캘리포니아 지역은 물론, 위스콘신, 유타, 텍사스, 뉴욕까지 미 전역에서 응모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 내 한국 문학의 잠재적 수요가 높음을 실감, 향후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충족시켜 나가야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번 콘테스트의 주 심사위원으로, 오랜기간 미국에서 한국 시조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온 

데이비드 매캔 교수(David McCann, 하버드 동아시아학)는 “단 세 줄의 시를 통해서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심각한 주제를 다양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낸 참가자들의 문학적 재능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이런 아름다운 새로운 도약이 미 전역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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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콘테스트의 자문을 맡은 마크 피터슨 교수(한국학자, 브리검영대학교)는 "현재 미국에서 영어로 

시조를 짓는 것이 점차적인 인기를 끌고있다. 지역차는 있으나 학교에서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일반인들에게 까지 퍼지는 양상”이라며, “앞으로는 한글시조보다 영어시조 작품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은 7월 10일, 문화원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한 버추얼 시상식 (Virtual Awards Ceremony) 영상을 

통해, 수상자 이름 및 수상작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발표 직후 높은 조회수를 

돌파하며 참가자들 및 소셜관객으로부터 참신한 방식의 시상식이라는 호응을 얻었다.  

                                                                                                          /끝/ 

 

  

 


